
 

  

 

 

 

 

Partnership Matters – Get to Know Indiana  

Located in the heart of the United States, Indiana is home to the highest percentage of private 

sector jobs from foreign-owned firms in the Midwest, with over 1,070 foreig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our state. Since 2017, the Indian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has 

worked with more than 230 foreign-owned businesses to locate or expand operations in 

Indiana, with more than 30,000 new jobs committed and $18.7 billion invested.  With a strong 

history in advanced manufacturing, Indiana is home to the second largest automotive industry 

in the United State and exports $40 billion in manufactured goods annually. Indiana’s 525,000 

manufacturing jobs rank more than twice the national average.  

 

Korea-Indiana Relations 

Indiana is the proud U.S. home of 14 Korea-based companies, including Jaewon Industrial, 

soulbrain MI, and Samsung SDI. South Korea hosts operations of six Indiana-based businesses, making Seoul and Indiana natural 

partners. More recently, we were honored to be among the eight states invited by the U.S. Embassy Seoul to participate in the 

InterBattery Korea Conference U.S. Pavilion. The outstanding engagement at this event solidified our decision to open the Seoul 

office to enhance relationships with battery supply chain partners.  

Our state may be in the center of the United States, but we take great pride in international partnerships. At the IEDC, two dedicated 

international teams oversee FDI activity, business attraction, expansion, MOUs and strategic partnerships. We do more than business 

development; our teams work to ensure your company is familiar with and comfortable with all aspects of cultural, regulatory, and 

business environments. Whether you have staff relocating to an Indiana city or you are visiting for the first time, we will take the time 

to understand what you need for success now and in the future. 

Speed to Market  

There are no regulatory backlogs or permitting waitlists in Indiana. The IEDC has knowledgeable staff available to help your company 

navigate its individual permitting needs expeditiously. Indiana sees opportunities and leverages a strong network of state, local, and 

federal partners. We pride ourselves on being a government that operates like a business. 

Highly Rated Business Climate 

Indiana’s corporate income tax rate of 4.9%, mean hourly 

wage of $25.12 and cost of living index at 95.2 creating 

favorable business and living conditions for better 

company profitability and personal standards of living. 

 

Favorable Tax Environment A sub-5% corporate income 

tax rate, no inventory tax, and no manufacturing 

equipment tax create a highly competitive tax situation. 

These are further bolstered by tax credits for 

headquarters relocation, community revitalization, 

brownfield redevelopment, data center construction and 

job creation. 

  

IN: Indian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Korea Office  
Representative: Ms. Narai Kim  
7F, Seoul Finance Center, 136 Sejong-daero, Jung-gu, Seoul, 04520, Korea 
Mobile: +82 10 2731-4303 Email: nkim@investindiana.com Website: https://www.iedc.i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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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의 중요성 – 인디애나 소개  

미국 중부에 위치한 인디애나주는 중서부 지역에서 외국 소유 기업의 민간 부문 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1,070 개 이상의 외국 기업이 인디애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 년 부터 인디애나 경제개발공사 (Indian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는 230 개 이상의 외국 소유 기업과 협력하여 인디애나 사업 창출 및 확장에 

기여 했으며, 약 30,0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187 억 달러 투자를 유치 했습니다. 

첨단 제조 분야의 강한 역사를 지닌 인디애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이며 연간 400 억 달러의 공산품을 수출합니다. 인디애나의 525,000 개 제조업 

일자리는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수준입니다. 

 

한국-인디애나 관계  

인디애나는 재원 산업, 솔브레인 MI 및 삼성 SDI 를 비롯한 14 개의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 소재지 입니다. 한국에는 인디애나 기반의 

6 개 기업이 상주하고 있어 서울과 인디애나는 상호 협력파트너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의해 한국에 초청된 8 개 

주 중 하나로서 인터배터리 한국 컨퍼런스 미국관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의 참여는 한국 배터리 공급망 관계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 사무소를 개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디애나는 미국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국제적 파트너쉽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경제개발공사(IEDC)에서는 두 

국제 전담팀이 외국 직접 투자, 사업 유치, 확장, MOU 및 전략 파트너쉽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 외에도 

인디애나개발공사(IEDC)는 문화, 규제 및 사업 환경 등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로 

이주하는 직원들이 있거나 인디애나에 첫 방문 하는 경우에도 인디애나 경제개발공사는 기업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기업 관련 절차 (Speed to Market) 

인디애나에는 밀려 있는 규제 나 허가 대기 목록이 없습니다. 인디애나 

경제개발공사(IEDC)는 기업의 개별 허가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숙련된 직원들이 근무 중입니다. 인디애나에는 번거로운 관리 절차가 

없으며, 주 및 연방 파트너들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경제개발공사(IEDC)는 기업처럼 운영되는 정부기관입니다.  

우수한 사업 환경  

인디애나의 법인 소극세율 4.9%, 평균 시급 25.12 달러, 경쟁 주 보다 경쟁력 있는 95.2 생활 지수를 통해 더욱 유리한 사업 및 생활 

환경을 제공 함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해 드립니다.  

유리한 조세 환경  

5% 미만의 법인 소득세율, 재고 및 제조 장비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경쟁력 있는 세금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본사 

이전, 지역 사회 활성화, 브라운필드 재개발, 데이터 센터 건립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 공제와 함께 제공됩니다.  

인디애나 경제개발공사 한국 사무소 

대표: 김나래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센터 7 층 (우: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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